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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중 파업 “공멸”
노동조합, 4월1일 전면파업 선업 … 경영정상화 차질 법정관리 불가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4월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회사 측이 워크아웃 중 파업

은 공멸을 자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상황에 놓인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사가 함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자

리였음에도 노조는 이를 망각하고 파업을 선택해 노사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월25일 회사가 최종 제안한 기본급 15%에 상여금 200% 삭감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철회안은 과도했

던 인건비 구조를 개선해 동종업계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수급 불가로 인해 조만간 공장 전체의 가동중단이 불가피하고 채권단과의 기업개선약정

(MOU) 체결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한 회사의 경영정상화 일정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신 회사의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이 노사의 공멸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지어줄 것

을 촉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3월30일 오전 제20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 삭감 폭과 정리해고 철회 등 쟁점에 대

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노조는 교섭 직후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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